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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우슈대회에서모두6개메달을수확한전남우슈팀이전남우슈협회윤병용(뒷

줄왼쪽에서두번째)회장과기념촬영하고있다. <전남도체육회제공>

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슈팀이

제13회 대한체육회 전국우슈대회에서

금메달 4개 등 모두 6개 메달을획득했

다.

전남도청우슈팀은지난30일경북구

미에서열린대회에서장민규가2관왕을

차지하는등금메달 4개, 동메달 2개등

모두6개의메달을획득했다.

윤웅진, 강영식은국가대표에선발되

는기쁨을누렸다. 2018 자카르타팔렘

방 아시안게임에서 부상으로 좌절했던

서희주(순천시우슈협회)도국가대표에

재발탁됐다.

전남도청팀을비롯한전남우슈는이

번대회에서금메달5개,은메달3개,동

메달5개등모두13개의메달을쓸어담

았다.지난해출전한국내모든대회에서

금메달을획득한윤웅진은이번에도산

타 56kg급 금메달을 획득했다. 강영식

도산타65kg급에서1위에오르며윤웅

진과함께국가대표에선발되는영광을

차지했다.

전남도청 70kg급 고은철과 75kg급

유영록도동메달을획득했다. 투로에서

는장민규가태극권과태극검에서모두

1위를차지하며대회2관왕에올랐다.

서희주는국가대표평가전에서1위에

올라다시태극마크를달게됐다.

전남체육회 소속 박재훈이 장권, 도

술, 곤술에서각각2위에오르며은메달

3개를목에걸었고, 순천복성고의윤여

준(산타,-56kg)과박재희(투로태극권

태극검)도각각동메달을수확했다.

/윤영기기자penfoot@kwangju.co.kr

전남도청우슈팀전국대회금4개등메달6개획득

승부조작논란 전창진감독5시즌만에농구코트복귀

전창진(56) 감독이 5시즌 만에 프로

농구코트에돌아온다.

KBL은1일오후서울강남구KBL센

터에서재정위원회를열고 2015년무기

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받은 전창진

감독에대해 등록불허를철회한다고

발표했다. 이로써 전창진 감독은 부산

kt 지휘봉을잡았던 2014-2015시즌이

후 5시즌 만인 2019-2020시즌 전주

KCC 사령탑으로프로농구에복귀하게

됐다.

전감독은2015년4월안양KGC인삼

공사감독에선임됐으나그해 5월 불법

스포츠도박과승부조작혐의로경찰조

사를받기시작, 같은해 8월사퇴해공

식경기를치르지는못했다. /연합뉴스

6월 -7 …럭키7월 만들기마법이필요해

공수동반침체에벤치까지흔들리며총체적난국

이번주NC LG와홈6연전도약의계기로삼아야

<9승16패>

KBO중간순위 (1일현재)

순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

1 SK 82 54 27 1 0.667 0.0

2 두산 83 50 33 0 0.602 5.0

3 키움 84 49 35 0 0.583 6.5

4 LG 81 45 35 1 0.563 8.5

5 NC 80 39 41 0 0.488 14.5

6 KT 83 37 45 1 0.451 17.5

7 삼성 80 35 45 0 0.438 18.5

8 KIA 82 33 48 1 0.407 21.0

9 한화 80 32 48 0 0.400 21.5

10 롯데 81 31 48 2 0.392 22.0

공 수의 동반 침체와 벤치의 흔들리는

전략으로 KIA 타이거즈의 6월이 -7 로

끝났다.

KIA는지난30일KT위즈와의원정경

기에서황재균에게끝내기홈런을맞으면

서연장11회3-4패를당했다.

이홈런은KIA의스윕패와함께 4연패

를확정하는뼈아픈한방이었다.

주중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

루징시리즈를기록했던KIA는수원에서

는1승도건지지못하면서1승5패로한주

를마감했다.

지난주7위자리에서중위권도약에도

전했던KIA는8위가됐고, 7위삼성라이

온즈와는2.5경기차다.

아쉬웠던한주를보내면서KIA의 6월

성적표에는9승16패, -7이기록됐다.

공격수비 지표 모두 최하위를 찍은 한

주였다.

지난 한 주 KIA의 팀 평균자책점은

6.31로 최하위에서 두 번째다. 선발진의

이닝부족에불펜진의 난조까지겹치면

서실점이쌓였다.

지난25일윌랜드가3.1이닝,지난28일

홍건희가3.2이닝에서강판되는등선발진

은 6경기에서 30.2이닝을소화하는데그

쳤다.

이닝 이터 양현종은지난 29일 KT전

에서좌측내전근에통증을느끼면서 5회

에서등판을멈췄다.다행히1일MRI촬영

결과근육뭉침으로진단돼경기출장에는

큰 지장이 없다는 소견은 받았지만, 다음

등판여부는고민해야한다.

선발의조기강판으로첫경기부터일찍

가동된불펜진은앞선모습과는달랐다.

선발진이책임지지못한20.1이닝을소

화하는동안불펜에서21명의홈인을허용

했다. 불펜진의 6경기평균자책점은 9.30

까지치솟았다.

유일한승리가기록된지난26일키움전

에서도마무리가좋지못했다.

8회에이어 9회에도등판한양승철이 2

볼넷, 5피안타로한번에6실점을했다. 기

분 좋게 끝낼 수 있던 경기였지만 뒷맛이

개운치못한13-6승리가기록됐다.

팀타율도처참했다.지난한주KIA타

자들은 0.211의팀타율을합작했다. 물론

최하위성적이다. 9위 두산 0.269에도한

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. 출루율과 장타

율을 합친 OPS도 0.582로 10개 구단 최

하위를찍었다.

수비도허술했다. 기록된실책만 5개로

실책도1위였다.실수연발로주지않아도

될실점이늘어났다.

전력을극대화할벤치의전략도부족했

다. 베테랑의 경험과 패기의 리빌딩 사이

에서 라인업이 갈팡질팡 하고 있고, 계속

되는 수비 이동으로 빈 틈이 생겨나면서

극과극의경기력을보이고있다.

4연패로6월을보낸KIA는홈6연전으

로7월을연다.올시즌상대전적에서각각

2승 6패, 2승 5패로뒤져있는NC 다이노

스그리고LG와의대결이다.

변화가필요한7월이다.

/김여울기자wool@kwangju.co.kr

KIA 1차지명선수에정회열아들정해영

광주일고에이스…KBO첫 같은팀1차지명父子 기록

광주일고 에이스 정해영<사진>이대를

이어KIA 타이거즈의 1차지명선수가됐

다.

KIA가1일2020KBO1차지명선수로

광주일고의우완정해영을선택했다.정해

영은해태타이거즈에서마스크를썼던정

회열KIA 2군전력분석코치의아들이다.

정해영은정코치와함께 KBO리그 처

음으로 같은 팀에 1차 지명된 부자 (父

子)로 기록됐다. 정 코치는 1990년 해태

타이거즈의 1차지명을받고프로생활을

시작했다.

우투우타인 정해영은 189cm, 92kg의

좋은체격조건에투구밸런스가좋고, 안

정된 제구력을 갖춘 투수다. 부드러운 투

구폼을바탕으로좌우를넓게활용해편하

게공을던진다는평가다.

지난해에는청소년대표팀에선발돼제

12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

을경험하기도했다.

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45.1이닝 동안

탈삼진40개를솎아내며2승(2패)평균자

책점 2.00을 기록하고있다. 직구 평속이

130㎞대후반에그치고있는만큼스피드

상승이 프로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

이다.

KIA는 정해영이입단후체계적인지

도를 받는다면 기량 발전이 빠를 것으로

내다보고있다고밝혔다.

한편천안북일고의우완신지후도아버

지 신경헌 전 코치에 이어 한화 이글스에

서뛰게됐다.

198㎝, 101㎏ 체격의 신지후는 최고

153㎞를 기록하는등 140㎞대 후반의 공

을던지는강속구투수다.

/김여울기자wool@kwangju.co.kr


